
SK, 중소기업과 중국 환경시장 진출
중소기업 21사 및 환경부와 동반진출 협약 … 인프라 및 재무적 지원

SK그룹이 중소기업들과 손잡고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한다.

SK그룹과 환경분야 중소기업 21곳, 환경부는 5월16일 <중국 환경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협약>을 체결했다.

협약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영호 SK차이나 총재, 유영숙 환경부 장관,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장,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, 정일호 부강테크 대표, 이형근 인선ENT 대표 등이 참석했다.

SK그룹은 중소기업에 ▲중국시장 전진기지 구축, 현지 법률·조세·회계 자문 서비스 등 비즈 인프라 제공 ▲

참여기업과의 공동투자와 중국 자본의 투자 유도 등 재무적 지원 ▲중국 네트워크와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마

케팅 인프라 제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.

또 중국시장에서 21개 중소기업이 빨리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지분투자, 설비투자, 마케팅투자 등

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.

9개 중소기업은 중국 현지에서 마케팅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이르면 2012년 가시적인 성과를

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는 현지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,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제공 등을 할 예정

이다.

SK와 손을 잡는 중소 환경기업들은 수처리, 폐기물, 토양정화, 대기 등 환경산업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곳

으로 기술성능과 현장 적용성, 협력 가능성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.

SK차이나 관계자는 “중국은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환경보호에 약 600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

막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”며 “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은 해외시장 진출에 큰

이정표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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